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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셔니스트이자 탁월한 패션 감각의 소유자이다. 

그는 매월 그의 깐깐한 시선으로 고르고 고른 한

국 여성 의류를 들여와 판매한다. 

단지 예쁜 옷만이 아닌,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

면서도 가성비 좋은 옷들이어서 구경하는 것만으

로도 즐겁다. 더구나 정장에서부터 캐주얼, 신발이

며 가방, 모자, 액세서리까지 한 곳에서 조화롭게 

구매할 수 있어 각 물품을 사기 위해 수고롭게 여

기 저기 발품을 팔며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.

<뷰티나>에서는 지금 그랜드 오픈 기념으로 구

매 고객에게는 예쁜 선물을 증정하고 있으며 옷 수

선도 가능하다. 

▶ 문의: (310) 527-2558

▶ 주소: 15435 S. Western Ave. #104

              Gardena, CA 90249 

              (가디나문화센터몰 내)

예쁘고 가성비 좋은 한국 여성 의류 가득한 곳

여성 토탈 패션 전문점 가디나 <뷰티나>... 예쁜 선물도 증정

이 한국 옷을 고집한다. 물론 한국 옷은 품질 면에

서도 두각을 나타낸다.

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

이라면 어김없이 한국 옷을 들여와 파는 가게들

이 자리잡고 있다. 하지만 한국에서 만든 옷을 들

여와 판다고는 하지만 옷가게마다 옷의 종류나 스

타일이 다 같은 순 없다. 옷을 골라오는 사람의 감

각과 들여오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

때문이다. 

애써 한국에서 들여온 옷이 현재 한국에서 유행

하고 있는 신상품이 아니라면 진부해 보이고, 또 

패션 감각 없이 아무 옷이나 들여와도 사람들의 

눈길을 끌기 어렵다.

가디나문화센터 몰 내에 있는 <뷰티나>는 이런 

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한국 옷 판매 매장이

다. <뷰티나>의 애니 조 대표는 자타가 인정하는 

눈썰미 있는 사람은 입고 있는 옷만 보아도 옷을 

입은 사람의 감각이나 취향을 짐작한다. 

어떤 사람은 제법 값이 나가 보이지만 자신의 체

형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, 반면 그리 비싸 보이지 

않고 수수한 듯하지만 자신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

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다. 포장이 물건의 가

치를 높이기도, 낮추기도 하는 것처럼 입는 옷에 

따라 사람도 달라 보이기 마련이다.

사람은 인종에 따라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생

김새도 체형도 가지각색이다. 그래서 각각의 특성

에 따라 입는 옷도 달라져야 한다. 당연히 한국 사

람이라면 한국 사람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옷

을 입는 것이 옷을 입는 사람을 가장 잘 돋보이게 

만든다. 그래서 이곳 미국에서도 많은 한국인들


